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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 : 2024. 6. 2.(일) 11:00 이후(6. 3.(월) 조간) / 배포 : 2024. 5. 31.(금)

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도 
더 낮은 금리의 기금대출로 변경하여 

이자 부담 낮춘다
-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 100% 대출 지원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6월 3일부터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기존 

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 중인 버팀목 

전세자금대출(대환)의 지원을 조기화하고,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

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%까지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

개선한다고 밝혔다.

 ㅇ 이는 지난 5월 27일 발표한 ｢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｣의 

후속 조치로,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이자 

부담을 낮추어 주고, 원활한 피해주택 낙찰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였다.

□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, 임차권등기가 이뤄져

야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(대환)을 신청할 수 있었다.

 ㅇ 이제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전세

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

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.

□ 기존에는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을 

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금만큼은 제외(약 80% 수준) 후 대출이 

이뤄져 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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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이제는 피해자 본인이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을 때 부담이 경감될 수 

있도록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% 전액 대출을 지원한다.

□ 한편,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은행․국민

은행․신한은행․하나은행․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

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.

    * 안심전세포털(www.khug.or.kr/jeonse)을 통해 상세한 지원대상·내용 확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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